
금호그룹, 고강도 구조조정 나서나?
대우건설 매각으로 유동성 문제 해결 어려워 … 오너 사재출연 목소리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조기 구조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 등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조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안개 속에 빠져 있는

대우건설 매각으로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의 최종 인수후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2개의 우선협상대상자들 모두 투

자자들을 물색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 매각 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이다.

시장에서는 금호아시아나가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을 끌수록 유동성 악화로 인한 파장이 눈덩이

처럼 커져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금호아시아나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그룹 오너가 사재출연 등을 통해 부실기

업에 대한 대주주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구조조정 대상 일부 계열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당국과 채권단, 증권시장은 금호아시아나가 조기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면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줄일 수 있으며, 그룹의 출혈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금호아시아나가 금융권의 차입 등으로 무리하게 인수한 대우건설

등을 시장에 다시 내놓고 대우건설 풋백옵션 상환의 의무가 있는 금호산업과 다른 계열사 중 금호타이어 등의

일부에 한해 출자전환을 추진해 경영권을 채권단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호아시아나의 오너는 부실기업 대주주로서, 사재출연 등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는 주

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연구원 “사기업인 금호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수.

합병(M&A)으로 인한 부작용을 은행들만 떠안는 것은 국민 혈세가 나가는 것과 같다”며 “기업이 스스로 해결

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장 원리대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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